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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한국노총 제15기 통일선봉대가 8월 9일(수) 오후 3시 노총 6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 3박 4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.�


이번 통일선봉대에는 IT연맹 통일선봉대원 9명을 포함 금융노조, 금속노련, 공공연맹, 의료노련, 전국노동평등노조, 노총 경남･인천 지역본부, 노총 성남·안산 지역지부 소속 조합원 70여 명이 참가했으며, 박용락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이 대장을 맡았다.�


제15기 통일선봉대는 △ 반노동·반통일 윤석열 정권 심판 △ 현장 투쟁사업장 연대 투쟁 △ 농민, 여성, 청년 등 각계각층 통일선봉대 공동 실천 △ 각종 교육 및 답사 등을 통한 노총 통일역량 강화를 목표로 활동을 벌인다.�


첫날인 9일에는 ‘제11차 세계 일본군 위안부 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>에 참석하고, 발대식에 이어 평화·통일 교육을 통해 한반도 주변 정치정세와 평화통일의 과제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.


10일에는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교도소 앞에서 예정된 ‘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석방 촉구 금속노련 결의대회’ 에 참석하고, 이어 5.18 묘역 참배, 오후 15시에는 ‘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 고용승계 양대노총 공동투쟁’을 벌일 예정이다.�


11일에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지인 대전 산내 골령골 지역과 노근리 평화공원을 답사하며, 전쟁이 초래한 인권 유린의 현장을 통해 평화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. ��이어 서울에서 ‘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’와 ‘반노동 반평화 반통일 윤석열 정권 심판 양대노총 통일선봉대 공동결의대회’를 진행하고, 오후 4시, 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노총이 개최하는 <반노동·반통일 윤정권심판 8.15 한국노총 통일대회>에 참석한다. ��올해 2회를 맞이하는 통일대회에서 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전쟁위기 조장하는 대북 적대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, 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제를 표명할 예정이다.�


마지막 날인 12일에는, 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, 농민, 여성, 청년 등 전체 통일선봉대 공동 투쟁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후에는 범국민대회에 참여 한다. 올해 8·15 범국민대회는 노동·농민·시민사회·종교 등 각계와 지역 등에서 참여해 5만여 명 규모로 경복궁 역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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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활동 돌입


반노동·반통일 정책 윤석열 정권 심판 등 통일역량 강화 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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